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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【 해외금융 뉴스: 일본 】

금융청, 금융발전전략 실행계획 발표        

□ 일본금융청은 최근 일본금융시장의 선진화와 세계화를 위한 구체적인 성장전략

을 담은 ‘금융발전전략 실행계획’(이하 발전전략)을 발표함.    

  o 내년 정기국회 때 통과 예정인 금번 발전전략은 일본금융시장이 아시아에서 주

요 시장으로 확고하게 자리매김하는 동시에 국내 주식시장의 신뢰회복과 활성화

를 목표로 하고 있음, 

금융청의 금융발전전략 실행계획 주요 내용              

목 표 주요 내용

아시아 주요 시장으로 자리매김
- 주식·원자재 등을 모두 취급하는 종합거래소 창설 
- 외국기업의 영문공시 범위 및 투자기회 확대
- 중소 금융기업의 아시아 진출 지원 강화

주식시장의 신뢰회복과 활성화
- 우량기업을 선별해 국내상장 지원 
- 상장 비우량 기업은 주식시장에서 퇴출 상시화
- 상장기업의 투자자 정보발신 공개 촉진 

투자 기동력 강화
- 국제적인 채권시장인 도쿄전문채권시장 창설
- 분기보고 대폭 간소화 등 기업부담 경감조치 시행

        자료 : 아사히신문 관련 기사 정리 

□ 금번 발전전략이 시행되면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신규상장기업의 퇴출 활성화,  

채권전문시장 및 종합거래소 개설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됨.   

  o 금융기관, 각 지역 증권거래소, 일본증권업협회 등은 협의회를 구성해 실적부진 

등으로 낮은 시장평가를 받고 있는 신규상장기업들을 상시적으로 퇴출하고, 성

장성이 높은 벤처기업들이 주식시장에 상장될 수 있도록 자금지원을 강화하는 

내용의 제도 개선책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하기로 방침을 정함. 

  o 또한 아시아 지역으로 유입되는 풍부한 유동자금을 유치하기 위해 금융청과 도

쿄증권거래소가 공동으로 내년 봄에 아시아 최대의 채권시장인 도쿄전문채권시

장을 설립하는 한편, 현재 분리된 증권거래소와 상품거래소를 주식과 원자재 상

품을 모두 거래할 수 있는 종합거래소(가칭)로 통합하기로 함.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아사히신문, 12/7)


